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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들점퍼 Puddle Jumper 는 물웅덩이를 뛰어 넘어 점프하는 아이나 강아지 등을 

뜻하는데, 영어 표현 중 가벼운 비행 혹은 소소한 경유지 사이의 단거리 비행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어린이들의 물놀이 튜브의 한 종류를 가리키기도 한다. 퍼들점퍼 

즉, 물웅덩이를 뛰어 넘으려는 자는 옷과 신발이 젖을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발이 젖는 일 정도는 그저 놀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신이 

나서 모든 순간을 긍정하고 웅덩이를 향해 뛰어들 뿐이다.  
 
그림을 통해 무언가 보고자 하는 것은 주로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아온 것,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찾고 있는 것들이다. 이전에는 거리에서, 환경에서 발견한 것들을, 

이후에는 내가 그린 그림에서 다시 보고자 한 것들을, 최근에는 대상의 부재 안에서 색,  

형태, 표면, 질감, 제스처, 컴포지션과 같은 회화적 요소에 오롯이 집중하며 그림을 

그렸다. 그림의 시작점과 끝점은 환경과 생활 안에, 그림 안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 안에 

있다.  
 
눈과 손이 기억하는 오래된 습관들을 뒤적이며.  
 
 
 
 


